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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 상장소감문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년전 뿌린 “뉴트리"라는 씨앗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꺾임 없이 성장할 수 있

도록 함께해온, 동지이자친구가 되어준 박기범 대표와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력회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과 같이 항상 저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더불어 한국거래소 관계자 여러분과 주관사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성공적인 상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뉴트리는 이제야 비로서 열 아홉 청년으로서 이 넓은 광장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소재기술로 출발했기에 기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

의 꽃을 피워보고 싶었기에 직접 제품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직접 유통채널을 

구축하고자 하는 "변화를 위한 도전"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의 결실로 "대한민국의 이너뷰티 시장을 개척한 선도자"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꿈꾸는 "10년 젊게 사는 삶을 위한 이너뷰티의 가치"에 대해, 많

은 분들이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저희가 실적으

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감히 말

씀드립니다. 

  

제대로 차근차근 성장해 온 뉴트리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온 

1)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새로운 소재들,  

2) 유통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실행방안,  

3) 생산과 품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 

4) 소유와 전문경영 체제의 실제적 입증 등을  

"열아홉의 청년! 뉴트리"가 이 광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설렘보다 두려움"이 큰 길임을 알고 있지만, 주주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 많은 주주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며,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재차 곱씹으며 다짐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주셨던 신뢰! 저희가 드렸던 약속! 그대로 실현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광장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3년내 아시아 넘버원 콜라겐!, 뉴트리 에버콜라겐!을 우선 실현해 내겠습니다. 오

늘 아침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에버콜라겐을 먹고 이자리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근심걱정을 털고 눈가와 이마에 주름이 사라지는 날을 

기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저희에게 손을 내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변치 않았던 시절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협력사와 고객사들과 이 거친 

금융환경에서도 저희에게 투자를 결정해주신 기관과 개인투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모습을 꼭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